
THE TOWN NEWS 11January 4, 2021   Vol. 1349타운뉴스 칼럼

안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chahn@townnewsusa.com

새해 다짐

밤새도록 비가 미친 듯이 퍼붓고 있다. 바람도 

심하게 불어 집이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. 폭풍

우가 세상 모든 것을 쓸어갈 태세다. 저 비바람이 

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악 

쓸어가 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. 

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자고 일어났

다.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.

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. 우리 동네에서 보이는 

마운틴 발디는 어느덧 하얀 겨울옷으로 갈아입

고 있었다. 라미라다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 앞에 

눈이 내렸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다. 하얀 

눈이 거리를 살짝 덮고 있었다. 라미라다에 눈이 

왔다니...... 믿기지 않았다.

그리고 다음날, 언제 폭풍우가 쳤냐는 듯이 하

늘은 화장기 하나 없이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. 

친구와 만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점심식사를 함

께 하는 날이었다. 11시 정각에 만났다. 준비해 

간 대추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걷기 시작했다.

몇 걸음 걷다가 친구가 물었다.“화를 내면서 크

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까?”한 치의 망설임

도 없이 대답했다.“아, 그럼요. 집에서는 물론, 사

무실에서도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.”“아, 그래

요? 내 생각에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

를 분 같지 않은데......”“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

까? 왜 그런 질문을 하지요?”

“사실은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자주 소리를 지

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를 마감하면서 새

해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겠

다고 다짐을 했고, 아내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. 

내 힘으로 그러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

있습니다. 아울러 더 확실히 다짐하기 위해서 친

구들에게도 제 약속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.”

난 깜짝 놀랐다. 언제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

조건 잘했다고 칭찬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친구

가 화가 날 때면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것이 상

상이 되지 않았다. 더군다나 친구는 목회를 하고 

있는 현직 목사이며 남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분

이기에 더욱 그러했다.

나는 아이들 어릴 때, 꽤 많이 화를 내고 소리

를 지르며 야단을 치지 않았나 싶다. 별일 아닌

데 화부터 내곤 했다.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

주체하지 못하고 악을 쓰던 지난날의 모습이 떠

오른다.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분

노를 표출했었다. 

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 시

작했다. 왜 아빠는 자기들에게 소리 치냐며 따

졌다. 언성을 높이지 말고 말로 하라고 했다. 여

러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알게 된 놀라운 

사실은 내가 소리친다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

없다는 것이었다. 조용히 얘기하나 크게 얘기하

나 이미 일어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고 아이들

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다. 오히려 반감만 불

러일으킬 뿐이었다.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

는 화기 치밀어 오를 때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시

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노력했다. 그

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마찰이 

덜하게 되었다. 

내 생각에 빠져 걷고 있는데 친구가 물었다.“새

해를 맞이하면서 꼭 한마디만 한다면 무슨 말

을 하실 겁니까?”“예, 새해에도 열심히 살겠습

니다.”“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. 나이를 잊고 최

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”“목사

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?”“예, 아내에게 

소리치지 않는 남편이 되겠습니다.”

그렇다.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도 항상 곁에 있

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, 이

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은 없을 것이다. 친구는 

다짐대로 실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.

미친 듯이 불던 바람도 세상을 떠나보낼 듯이 

퍼붓던 비도 그친 지 오래다. 구름 한 점 없이 맑

은 하늘을 바라보며 2021년을 향해 힘차게 발걸

음을 옮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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